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2, No. 4 pp. 1684-1695, 2011

1684

관람객의 관람 동기가 공연만족에 미치는 영향

황금주1, 강은주2, 한주희1*
1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2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The effect of Spectators' Motivation on Satisfaction

Kumju Hwang1, Eunju Kang2 and Juhee Hahn1*
1
Depar 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

2Depar 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

요  약 본 연구는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 관람객의 동기가 공연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공연
예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연의 마케팅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연 관람객을 중
심으로 공연 기획 과정에서 관람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람객의 만족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만족에는 감성
적 동기의 영향력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서적 만족은 관람객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연 관람을 
통한 만족은 관람객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effects of spectators' motivation on their satisfaction from culture-art performance. 
Most studies of performing arts have focused on effects of marketing elements. However, this study first looked 
at important elements affecting audiences' satisfaction to identify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design processes for 
performing arts. Second this paper examined how audiences' satisfaction affect their str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ences' satisfaction and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This study found that emotional 
satisfaction and rational satisfaction could improve emotional satisfaction, while only emotional motivation could 
affect aesthetic satisfaction. According to our analysis, emotional satisfaction led to psychological stability and 
reduced audienc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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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우리 사회는 여가 지향적 사회 (leisure oriented 
society)로 이행되고 있다[23].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를 
선호하고 여가 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여가활동은 현대
인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질병을 야기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심리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을 
가지므로[54]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에 여가활동과 여가에 대한 관심의 양적 증

가가 이루어졌다면 1990년대에는 여가활동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문화적 여가활동 또한 증가하
였는데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산업은 1999년 이후 연평균 
약 18%의 증가율 이라는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6년도에 제공된 공연의 횟수도 2000년에 비해 4배 이
상의 증가를 보여준다 (2007 문화정책백서-문화관광부, 
2008). 주5일근무제의 확산, 생활의 질적 만족에 대한 관
심의 증가, 여가활동에 대한 가치부여는 문화예술시장의 
확대에 중요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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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음악, 무용, 국악 곡예 등을 포함하는 공연산업
은 상업적 측면보다 예술적 측면이 강조되어왔으나, 뮤지
컬, 오페라 콘서트 등이 흥행에 성공하고 수요가 증가하
면서 공연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공연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공연시장은 구조적으
로 배우와 무대설치 비용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며 재
원확충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람객 개발과 함께 관람객 만족을 통
한 공연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지원정책
에 있어서도 공연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시장 규
모를 키우기 위해 잠재관객 개발 등의 공연 소비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왔다. 

공연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학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관객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연을 서비스 
마케팅의 틀에서 분석하여 서비스의 질, 즉 공연의 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나 서비스마케팅에서 객관적 측정
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질은 실용적 서비스 상품에 적합
하나 쾌락적이고 심미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경험적 혹은 
체험적 소비(experiential consumption) 인 공연에는 적합
하지 않다[52]. 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물은 경제적
인 결과물이 아니다 [53]. 공연과 같은 경험적 서비스 상
품에는 서비스의 질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다른 컨텐츠의 구매 의도를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38]. 

소비자의 동기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69]. 동기는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지으며 소
비자의 태도는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
의 경험적 성격과 감성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Bouder-Pailler[32]는 소비자의 동기에 감성적 그리고 지
적 발전 같은 개인의 내재적 목표를 포함시켰다. 경험서
비스에서는 주관적 감성적 목표와 목표지향적 감성을 달
성하고자 하는 욕구 즉 감성적 동기가 소비의 동인이 되
며 소비자 만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53]. 관
광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관광의 동기와 소비자의 만족
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관광의 동기는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다[61,41,85]. 공연에 대한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동기 규
명과 동기와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여가나 관광 분야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서 관람객의 동기
가 공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여가연구에서 소비자의 만족은 여가의 스트레스 
완충제와 대응 역할을 통해서 소비자의 정신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지만[70], 

문화적 여가인 공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만족이 스트레
스 완충제와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에 대한 소
비자의 4가지 차원의 동기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
징적 동기, 관계적 동기)가 공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공연에 대한 만족이 스트레스 감소에 인과적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문화예술의 경영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예술 산업, 
특히 공연과 관계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연관람고
객의 시장세분화 [1,3,28,48,58]와 관람객의 동기[62,76,6] 
및 만족도[16]에 관한 연구이다.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소비자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라이프스타일 변수를 통해 표적 시장을 세분화하
여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면, 관람객의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에 기초한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동기를 파악하여 전략적 마케팅 의
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77], 
또한 관객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라 볼 수 있다. 

관객개발과 시장 확대는 문화예술 활동의 숙제인 재정 
확충과 직결되는 주제이므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
다[16]. 한편 공연예술연구는 예술경영과 예술 소비를 소
비자행위 연구의 특수 분야로 설정했다[32]. 공연예술을 
경험서비스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동기, 만족과 재구매 의
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6,32,53].   

               

2.1 공연에서 관람객의 동기
여가 동기는 여가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

되어 왔으며[18], 여가 동기는 여가활동을 통한 개인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18,19]. 여가동기에 대
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22,24], 직장인[9], 노인[60,82] 등 
여가활동의 참여자가 가지는 여가동기에 대한 연구와 관
광[43], 스포츠[14,20]와 공연예술[17] 등 여가활동의 내
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에 관해 연구한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소비자 목표와 동기는 ‘지적/문화적 
풍요’와 ‘휴식/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기분전환’이다[44]. 
여가참여 동기는 Beard와 Ragheb[29]가 개발한 여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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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지적 동기
인 4차원의 동기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7,18,23]. 

Swanson 등[77]은 예술 공연 참가자들의 관람동기를 
미적가치, 건강한 수준의 스트레스, 오락적 동기, 자긍심 
향상의 4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2008년도 연구에서는 
교육적동기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가하고 건강한 수준
의 스트레스(Eustress)를 단조로운 삶으로부터의 도피로 
대체하여 6가지 동기를 제시했다. Swanson 등의 2007과 
2008년도의 연구에서는 예술공연 관람동기에 대한 실증
적 연구는 극히 미흡하므로 주로 스포츠 참여 동기 연구
에 대한 문헌조사로 부터 예술공연의 관람동기를 도입했
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김지영[6]의 연구가 
Swanson[76]의 6가지 동기와 비교해서 탈출/오락적 동기, 
예술적동기, 사회지위동기, 교육적동기, 사회친화적동기
의 5가지 동기를 파악했으며 이는 한국 공연예술시장에 
보다 적합한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다.Swanson 등[76]과 
김지영[6]의 관람동기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공연 관람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용이나 스포츠관람의 동기를 토대로 사용
되어왔다[8].

한편 ‘2008년 연극·뮤지컬 관람객조사 보고서’(2009)
에서는 관람동기요인을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
징적 동기’, ‘관계적 동기’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심리학
과 사회학 분야에서 동기의 정의는 감성적동인과 인지적 
동인[27]에 근거하거나 감정이나 본능과 연관된 내적동
인과 지식이나 신념과 연관된 외적 동인 [45]을 포함한
다. 따라서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공연예술의 기
본적 동기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일반적 여가나 스포츠 보다는 공연예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징적 동기’, 
‘관계적 동기’들이 공연관람 소비자의 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2 관람객의 동기와 만족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들

은 기대-불일치 이론’ [35,66,75], ‘에쿼티 이론’[42,83] 등
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기대-불일치 모델이 소
비자 만족을 평가하는 이론적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되
어 왔으며 (Brooks, 1995), 이 모델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제품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치와 제품의 실
제성과를 비교하며 실제성과가 기대치보다 높으면 소비
자는 긍정적인 만족감을 형성하고 높은 만족감을 갖게 
되며 재구매 의사를 가지게 된다. 소비자의 목표, 필요나 
동기에 의해 기대치가 형성된다고 볼 때 소비자의 동기

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비자의 동기가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서로 
다른 동기차원이 소비자의 만족차원과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내적 보상과 일상생활로 부터의 탈출이라
는 측면에서 만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는 
여가를 통한 만족을 추구한다[55]. 따라서 소비자 만족은 
여가활동 제공 서비스가 성공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소비자 만족은 여가 서비스와 상품의 
마케팅에 핵심이 된다. 여가만족은 여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의미하며 여가활동의 결과로써 개인이 획득
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다[29]. 여가만족도는 
주로 Beard와 Ragheb[29]이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가 많이 사용되어왔다[4].

공연에서 소비자 만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Beard와 Ragheb[29]의 6가지 여가만족척도(심리적만족, 
교육적만족, 신체적만족, 심미/환경적만족, 사회적만족, 
휴식적만족)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공연의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쾌락적이고 심미적인 기준
에 의존하는 경험적 혹은 체험적 소비(experiential 
consumption) 인 공연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
장 기본적인 만족요소로 심미적만족 (aesthetic 
satisfaction)을 들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환경 혹은 무대가 
소비자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접근
법으로 많이 쓰이는 Binter[31]의 ‘서비스케이프’는 경험
적 소비에 특히 유용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Minor 등
[64] 은 뮤지컬 공연과 같은 경험 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
로 장시간을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물리적 환경에서 
공연을 경험하므로 ‘서비스케이프’가 소비자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심미적 
만족 이외에 시설만족은 문화예술 공연의 소비자 만족도
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가동기와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
관광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
히 이루어져 왔으나, '공연 관람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의 특징에 적합한 만족도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
다는 여가만족도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연의 만족도
를 측정한 연구가 많으며, 다양한 차원의 동기가 서로 다
른 만족도 차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한 연구
는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징적 
동기, 관계적 동기의 4차원의 동기들이 공연관람 소비자 
만족도의 두 가지 차원인 심미적 만족과 시설 만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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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가설 1-1. 감성적 동기는 심미적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1-2. 이성적 동기는 심미적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1-3. 상징적 동기는 심미적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1-4. 관계적 동기는 심미적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2-1. 감성적 동기는 시설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2-2. 이성적 동기는 시설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2-3. 상징적 동기는 시설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가설 2-4. 관계적 동기는 시설 만족에 정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다. 

 

2.3 관람객의 만족과 스트레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이나 심리적 행

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2,7,18,46]. 한승엽 외[23]의 연구는 문화적 여가활동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했는데, 사회적 만
족요인과 환경적 만족 요인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론을 보여 준다. 즉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만족의 다양한 차원 중 특정차
원만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가가 심리적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비교적 활발히 규명되고 있는데, 여가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40]. 이는 여가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생활에 대한 대응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Coleman과 Iso-Aloha [36]에 의해 발전된 'buffer and 
coping theory'로 설명 된다[36]. 따라서 여가동기, 여가만
족과 기능의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개념
은 ‘스트레스 완충과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Beard와 Regheb[29]에 의해 제시되어 여가만족 측정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6가지 여가만족차원과 관
련해서 여가의 스트레스 완충과 대응 역할은 사회적 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49]. Coleman과 Iso-Ahola [36]는 여
가참여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사회적 네트
워크는 여가 참여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여가의 스트레스 해소와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은 여

가 동기 요인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스포츠 소비자 동
기 (Motivations of the Sport Consumer, MSC)의 12가지 
요인에 스트레스 해소가 포함되어 있다[63]. 여가의 내재
적 동기는 정신적 행복의 요소인 자기결정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가활동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완충제 역할을 한다[49].  
그러므로 스트레스 해소는 여가활동이 발생하는 부수적
인 영향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이자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여가가 스트레스를 막는 완충
제 역할을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
었으나[70] 어떤 식으로 여가가 스트레스를 막는지에 관
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79]. 또한, 공연예
술 관람이 정서적 기능을 통해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84],  아직까지 관람객
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만족감’과 ‘스트레스 완충과 대
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56]는 미흡하다. 공연관람의 
특수성이 주로 사회적 만족과 자기결정권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나 관광과 같은 여가만족과 스트레
스의 관계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만족과 시설만족이 스트레스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3. 심미적 만족은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4. 시설 만족은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력(-)을 가
질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표본의 수집 
본 연구는 공연관람객의 동기가 공연만족에 미치는 영

향력과 공연 관람을 통한 만족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클래식 
6개 공연과 5개의 뮤지컬 관람객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13일 1차 설문을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모두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43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거나 연구에 사용될 
수 없는 설문을 보인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3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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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이 80.5%, 
남성 응답자가 19.5%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남
성 응답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생이 27%로 가장 많
았으며 전문직 19.5%, 사무직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 소비 
비용은 6~10만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11~15만원
이 약 24%, 5만원 이하는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분석방법 
관람동기와 공연만족, 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

하여 모두 10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표
준화되어 있으므로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 s 
Alpha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회귀분
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 17.0 
WINDOWS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관람동기: 본 연구에서 관람동기는 문갑수[8]의 연구

에서 제시하는 4가지 동기유형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징적 동기 그리고 관계
적 동기로 구분된다. 감성적 동기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
객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동기요인으로 ‘공연장
에서만 느끼는 나만의 감동과 흥분이 있다.’를 비롯한 4
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신뢰도는 0.734 이다. 그
리고 이성적 동기는 단순한 재미의 추구보다 개인의 지
적 요인 및 사고의 확장을 추구하는 관람동기로써 ‘공연
은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 등
을 비롯한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는 0.762 
이다. 상징적 동기는 - 신뢰도는 0.869 이다. 관계적 동기
는- 신뢰도는 0.781 이다. 

공연만족: 공연 만족에 대한 문항은 Coleman과 
Iso-Ahola[36]에 의해 개발된 여가 만족의 6개 요인 중 공
연관람 활동의 만족감을 반영하는 심미적 만족과 시설만
족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만
족은 ‘공연관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등의 2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는 0.733 이다. 다음으
로 시설 만족은 ‘공연관람 장소에서 공연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진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는 
0.864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Nyssen 등[65]에 
의해 정의 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Cohen 등(1983)에 의해 개발된 스트레스 측정문항을 통
하여 측정하였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얼
마나 자주 화가 나는가?’를 비롯한 5개의 문항을 통해 측
정되었으며 신뢰도는 0.747이다.         

4. 연구결과 
4.1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모두 7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연구 변수 간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2 3 4 공통성
감성적 동기 1 .781 -.011 .073 .053 .618

감성적 동기 2 .807 .143 .110 -.079 .690

감성적 동기 3 .776 .122 -.011 -.017 .618

감성적 동기 4 .588 .208 -.034 .335 .502

이성적 동기 1 .358 .725 .086 .023 .661

이성적 동기 2 .030 .815 .130 .071 .688

이성적 동기 3 .248 .704 -.053 .146 .581

이성적 동기 4 -.066 .747 .164 .026 .590

상징적 동기 1 .043 .113 .900 .211 .869

상징적 동기 2 .087 .150 .903 .176 .877

관계적 동기 1 .064 .035 .169 .888 .822

관계적 동기 2 .007 .138 .219 .840 .773

설명분산 20.146 19.817 14.791 14.314

　누적분산 20.146 39.963 54.754 69.069

고유값 2.418 2.378 1.775 1.718

[표 1] 관람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먼저 관람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
로 4개의 요인으로 안정적으로 적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 분산은 전체 분산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연만족과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들 변수 또한 
예상대로 모두 3개의 요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재
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약 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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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 EM 5.46 0.85 (.734) 　 　 　 　 　 　 　 　 　
2 RM 4.59 1.03 .327** (.762) 　 　 　 　 　 　 　 　
3 SM 4.53 1.31 .155** .272** (.869) 　 　 　 　 　 　 　
4 REM 3.91 1.25 .162** .207** .400** (.781) 　 　 　 　 　 　
5 ES 5.16 0.93 .563** .287** .205** .194** (.733) 　 　 　 　 　
6 AS 5.22 0.95 .488** .243** .229** .198** .644** (.864) 　 　 　 　
7 ST 3.36 0.80 -.051 -.072 .072 .021 -.152** -.066 (.747) 　 　 　
8 GEN 0.81 0.40 .151** .111* -.015 .014 .056 .084 .109* 1 　 　
9 AGE 1.70 0.92 .044 .021 .081 .138** .095 .019 -.107* -.161** 1 　
10 GRA 3.77 0.97 .046 -.004 .008 .014 .036 .045 -.138** -.074 .275** 1

11 COM 2.57 1.45 .135** .202** .018 .102* .092 .104* -.068 -.006 .186** .135**

1. **: p<.01 수준에서 유의함; *: p<.05 수준에서 유의함
2. EM: 감성적 동기; RM: 이성적 동기; SM: 상징적 동기 REM: 관계적 동기; ES: 심미적 만족;

AS: 시설만족; ST: 스트레스; GEN: 성별; AGE: 연령; GRA: 학력; COM: 문화소비
3. 성별: 남자-0, 여자-1로 코딩되었음 
4. ( )은 신뢰도 계수임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구성 타당성의 일부를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1 2 3 공통성
심미적 
만족1

.249 -.189 .812 .757

심미적 
만족2

.393 -.061 .770 .751

시설 만족1 .716 -.068 .376 .659

시설 만족2 .823 -.008 .291 .763

시설 만족3 .884 -.097 .127 .807

시설 만족4 .804 -.035 .083 .655

스트레스 1 -.111 .779 .009 .619

스트레스 2 -.162 .819 .109 .708

스트레스 3 -.018 .759 -.092 .585

스트레스 4 .164 .504 -.183 .315

스트레스 5 -.090 .645 -.206 .466

설명분산 26.463 23.434 14.514 　
누적분산 26.463 49.897 64.411 　
고유값 2.911 2.578 1.597 　

[표 2] 공연만족과 스트레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관람 동기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적 동기는 이성적 동기, 상징적 동
기, 관계적 동기(r=.327, p.<01; r=.155, p.<01; r=.162,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리고 이성적 동기는 상징적 동기, 관계적 동기(r=.272, 
p.<01; r=.207,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상
징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r=.400, p.<01) 역시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 만족은 
시설 만족(r=.644,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관람 동기의 하부요인과 공연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정서적 만족은 감성적 동기, 이성적 동기, 상징적 동기 
및 관계적 동기(r=.563, p.<01; r=.287, p.<01; r=.205, 
p.<01; r=.194,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만족 역시 관람 동기의 네 가지 
하부 요인(r=.488, p.<01; r=.243, p.<01; r=.229, p.<01; 
r=.198, p.<01)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연구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스트레스는 정서적 만족(r=-.152, p.<01)과 부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변수
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관계적 동기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문화 소비가 많을수록 정서적 동기, 상징적 
동기 및 관계적 동기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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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관람동기와 심미적 만족의 
관계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가 표 
5의 모델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심미적 만족(=.515, p<.0; 
=.437, p<.01)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상징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의 영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1-3과 1-4는 기각되
었다.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ES ES AS AS ST ST

GEN .072 -.022 .088
+

.011 .092 .100

AGE .091+ .057 .004 -.032 -.054 -.038

GRA .006 -.005 .037 .029 -.111
*

-.111

COM .075 -.013 .098+ .028 -.042 -.034

EM .515** .437**

RM .091* -.046

SM .073 .123*

REM .056 .070

ES -.180**

AS .050

R2 .010 .332 .009 .256 .024 .042

F 값 1.998
+

25.756
**

1.949 18.158
**

3.456
**

3.932
**

1. **: p<.01; *: p<.05; +:p<.10 수준에서 유의함
2. EM: 감성적 동기; RM: 이성적 동기; SM: 상징적 동기 

REM: 관계적 동기; ES: 심미적 만족; AS: 시설만족;

ST: 스트레스; GEN: 성별; AGE: 연령; GRA: 학력;

COM: 문화소비
3. 성별: 남자-0, 여자-1로 코딩되었음

[표 4]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관람동기와 시설 만족에 대한 가설 2를 검증
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의 모델 4에 나타나 있
다. 분석결과, 감성적 동기와 상징적 동기는 시설 만족(

=.437, p<.01; =.123, p<.01)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2-1과 2-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성적 동기와 관계
적 동기가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
증되지 않아 가설 2-2와 2-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통한 만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심미적 만족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180, 
p<.01)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만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아 가설 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4

는 기각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과 뮤지컬 관람 대상자를 대상으

로 관람동기가 공연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람동기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공연 관람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는 결
정적인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 
연극・뮤지컬 관람객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관람동
기요인을 바탕으로 동기 요인이 공연관람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
기는 심미적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은 공연 관람객들은 일상생활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정서
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며, 이
러한 욕구를 충족을 통해 심미적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미적 만족에 대한 이성적 동기의 영향력이
다. 이성적 동기는 단순한 재미의 추구보다는 지적 요소
와 사고의 확장을 충족하고자 하는 동기로써[8] 감성적 
동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정신적 만족의 충족을 요구하
는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연 관람을 통해 새로
운 지적 요인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심미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내적 요인에 귀인 된 동기요인의 충
족을 통하여 심미적 만족감을 높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문갑수[8], 윤설민 외[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러나 상징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가 심미적 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감성적/이성적 동기와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이다. 즉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감정
이나 본능과 연관된 내적 동인에 의한 동기요인이며, 상
징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는 사회적 평가, 인정 등과 관계
된 외적 동인과 관계 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27,45]. 그
럼으로 상징적 동기와・관계적 동기 요인의 영향력은 내
적 동인에 의해 유발 된 감성적‧이성적 동기와 비교할 때 
심미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은 감
성적 동기와 상징적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만족
은 공연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적 요인에 대한 반응으
로 나타나게 된다. 즉 공연장에 대한 경험은 직접 공연장
을 방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체험적 부분으로 새
로운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시설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연관람과 같은 체험적 소비에 있어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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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모든 요인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상징적 동기는 예술 관람을 통해 타인과의 차별성이
나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충족시키는 동기로써, 공연 관
람 행위를 타인의 행동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인
식하는 동기 요인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타인과의 차별화 과정에 있어서 공연장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가장 먼저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가 심미적 만족
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두 동기 요인은 내적 동인에 귀한 
동기 요인으로 심미적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동기 요인은 직장, 학교생활 등 단순화 되어 있는 
현대인은 공연 관람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간접체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새로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공연 기획자는 관람객의 감성적 동
기와 이성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 및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컨텐츠 개발 후 공연을 소비자들에
게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또한 이러한 동기 요인의 자극
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음으로 시설 만족에 대한 상징적 동기의 영향력에 
대하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시설 만족은 특히 공연장의 
특성과 관계 깊은 만족요인이라 할 수 있다[31,64]. 이러
한 요인은 공연 자체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공연이 이
루어지는 공간적 요인 또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람객의 편의를 
배려하고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향 또는 무대 시
설을 갖춘 공연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문화관광부, 
2009). 즉 문화예술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
업 인력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지만[25], 최상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 확대 같은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심미적 만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공연관람을 바탕으로 한 여가생활을 통한 새
로운 경험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수
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11],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연 관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심미적 만족과 시설만족의 영향력이 각

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시설 만족 또한 관람
객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인 공연관람으로 인한 효과는 심미적 만족을 통해 나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연 관람의 본질적
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만족을 높이는 노
력과 함께, 시설 만족을 확충해가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공연 관람의 전후의 비교를 통한 실질적인 스트레
스 감소 수준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
분은 설문 수집과정에서 고려되어 져야 함이 타당하나,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후의 설문 수집이 이루
어지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소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설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어떻게 나타는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한 작
품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공연의 특성
에 따라 어떠한 동기 요인의 차이를 보이는 가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영화, 스포츠, 무용에 국한되어 있었던 연구의 범위를 클
래식, 뮤지컬과 같은 장르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공연관람의 주체인 관람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관람 동기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나아가 
공연관람 만족이 관람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벗어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으며, 앞으로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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